
환경기술, 2002년 수출 4000억원!
환경부 , 중국·동남아 중심으로 부가가치 높아져 … 750억원 집중 투자

오폐수 처리기업인 ㈜하나를 비롯한 국내 환경관련 기업들이 2002년 4079억원의 환경기술을 수출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산업이 부가가치가 큰 황금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환경관련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기업은 89개로 중국과 일

본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27개국에 모두 4079억원의 수출 또는 수주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환경관련 기술 수출 목표였던 2386억원을 훨씬 능가한 실적이다.

이 가운데 ㈜하나는 2002년 3월 중국 허베이(河北)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으로부터 총 2111억

원에 달하는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의 상수·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93억원에 달하는 전기집진기를 일관수주(Turn-Key)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하기

로 했다.

환경관련 기업들의 해외 수출은 ▷환경설비 3530억원(86%) ▷환경기자재 443억원(11%) ▷환경상품 106억원

(3%) 순으로 나타나 하수처리장, 대기 집진기 등 기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오염매체별로는 수질이 2495

억원(61%), 대기가 1433억원(3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이 2549억원 가량을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수출이 1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절반 가까운 환경기술 교역 대상국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난데

다 한국-중국 간 환경기술 교류가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3년에도 환경산업 해외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해 환경기술 수출 목표치 3188억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중국의 환경시장 특수를 선점할 수 있도록 2003년 6월 한국-중국 환경산업

투자포럼 및 환경산업협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민·관 공동 환경산업협력단을 중국에 파견해 해외 환경

정보 수집 및 파트너 물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03년 750억원을 우수환경기술 연구·개발에 집

중 투자하는 동시에 환경전문가, 공무원, 산업체 관계자의 중국·동남아 연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환경관련 산업에는 넓게는 총 6000개의 기업·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0년 총 10조원의 매출을 올

린데 이어 해마다 1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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